
“노무현식 개혁의 종착역”

노무현 대통령의 경제개혁 노선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을

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. 또 노무현식 개혁이 지향하는 종

착역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.

대한석유협회가 3월2 4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 5대 석유협회 회장에 안병원( 5 9 )씨를 선임한 것이 국민

이나 산업계 관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대표적 사안이다.

안병원 신임 석유협회 회장은 1 9 4 5년 생으로 전북 부안 출신이며, 재야 민통련 중앙위원, 민주당 총무위

원회 부위원장,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및 상임고문, 제1 6대 국회의장 정무비서관, 새천년민주당 중앙선

거대책위원회 기독신우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고 한다.

한마디로 안병원씨는 석유협회나 정유산업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정치인이다. 그러한 정치인을 왜 석

유협회 회장으로 선임했을까? 그것도 회장으로 선임된 지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박은태씨를 고문으

로 추대하면서까지…

박은태 전 회장은 커피 생산기업인 미주산업 회장 출신으로⌜물태우⌟시절 정치에 입문한 석유산업과는

아무런 관계가 없는 비전문인이며, 안병원 심임 회장도 순수 정치인 출신으로 석유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

다. DJ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정치인 출신 석유협회 회장이 개혁을 지향한다는 노

무현 대통령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. DJ 이전에는 석유협회 회장을 정유5사 대표이사가 돌아가면서 맡

았었다.

석유협회는 D J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정치인 회장 선임을 요구하자 꼭두각시 회장을 앉혀놓고 정유기

업 사장들은 따로 회의를 하면서 외톨이로 만든 적이 있다. 그런데 2 0 0 3년 들어서는 정치권의 요구를 들어

서인지, 자발적인지 알 수 없으나 정치인 회장을 재빠르게 선임했다. 냄새가 나는 대목이다.

왜 정치인 출신 석유협회장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. 휘발유 세금이 과

중하다는 정유기업들의 1 0년 가까운 아우성이 그렇고, 요즘에는 C e n o x를 필두로 한 유사 휘발유 논쟁에 액

화석탄연료까지 가세해 정유기업들의 입지가 극도로 위축돼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.

대표적 독과점 산업인 석유협회의 회장을 정치인으로 앉혀놓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.

로비가 주목적인 정치인 회장이 정치권과 산업자원부에 압력을 가하고 개혁을 방해할 것은 불문가지인데

그러한 상태에서 무슨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?

재벌개혁을 외치고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하면서도 재벌들이 반발하면 한발

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, 잠잠하면 다시 강조하고 있는 점도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대표적 사안이다.

노무현 대통령은 S K그룹이 부당내부거래 및 불법회계 혐의를 받아 최태원 회장이 구속되는 등 재벌개

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검찰이 편법상속 및 불법회계 혐의로 한화 및 L G그룹을 수사할 의지를

보였을 때 검찰수사 중단 또는 유보를 요구함으로써 절호의 재벌개혁 기회를 상실했다는 좋지 못한 평가

를 받고 있다.

영국의 Financial Times이 지적한대로 S K그룹 사태 직후 증시가 1 7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원화환율

급락과 더불어 채권수익률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으며, 북핵문제 및 이라크 전쟁

발발 위기로 인한 고유가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S K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재벌개혁 연

기가 이해되는 면이 없지는 않다.

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S K그룹 사태에서 탄력을 받은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절호의 기

회를 상실하게 됐고, 노무현 대통령도 Y S나 DJ 같은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.

바로 노무현식 개혁의 종착역이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.

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공표함으로써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



유도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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